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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만 하느님의 한 손에서 다른 한 손으로 옮겨갈 뿐이다.” 
(이 문구는 수녀가 손으로 쓴 이력서에서 발견되었다.) 

 
우선 마리아 라우리나 수녀가 손수 기록한 것을 읽기로 한다.  

“나는 1927년 11월 18일에 라이혠베르그(주데텐란드) 마퍼스도프에서 태어나 나보다 다섯살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 댁의 안전함에서 성장하며 5년간 초등학교에 다녔고, 이후 3년간 소위 
시민학교에 다녔다. 아버지의 때이른 사망으로 어머니 혼자서 할머니와 함께 사업(목재와 석탄)과 
작은 농장을 꾸려가야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아이들도 
근심과 궁핍을 나누어야 했다. 패전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추방되었다. 1945년 7월 15일, 체코 
비밀경찰이 3시간 내로 몇가지 손가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했고 트럭이 와서 체코 
내부로 우리를 싣고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수감인으로서 받에서 농부를 도와야 했다. 14개월 후, 
겨울이 시작되기 얼마 전 작소니 안할트(러시아인들에게 점령되어 있던)로 실려갔다. 과잉 
인구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달가와하지 않았기에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겨우 연명해갔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1950년 서독의 코블렌츠 근교의 친지들에게 옮겨 
왔다. 나는 마을의 사제를 통해서 당시 엥어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사도직을 하던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1953년, 뮬하우젠에 있는 당시 관구 본원에 입회했다. 수련기 중에 가정관리 공부를 
마치고 보건 분야의 양성을 시작했다. 국가 고시 이후에는 엥어스에서 일했다. 클리닉에서 
물리치료사를 필요로하여 물리치료를 공부했고 2년 후 국가 시험에 합격하면서 이 특별한 영역에서 
사도직을 하게 되었다. 1981년에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본의 하우스 마리아 아인지덴으로 이전했다. 
6년 후에는 뮬하우젠의 살루스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곳마다 우리 노인 수녀님들과 환자 수녀님들을 
돕고 동반해주려 노력했다.” 여기까지가 마리아 라우리나 수녀가 직접 기록한 부분이다.  

수녀는 하느님과 진정하고도 밀접한 결합 안에서 수도생활을 이끌어 갔다. 활동적인 삶 중에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도직에 온전히 투신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축일마다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동료 수녀들은 카니발에서 수녀의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기여를 높이 샀다.  

마지막 길고도 심각한 병은 수녀가 지닌 생각과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수녀는 삶과 일의 한 가운데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다. 건강상의 제한과 감퇴된 시력과 청력, 신체적 불편함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느님께서 동생을 먼저 불러가셨던 일은 마리아 라우리나 수녀에게 몹시 고통스러웠다. 수녀는 
친지들과 우리 협력자들과 가까이 연결되었다고 느꼈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수녀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나는 나의 마지막 날을 열의에 차서 고대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안에 나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수녀가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안전과 고향을 찾았다고 
믿는다.  


